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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기관 엄기훈

2015년 5월 14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인터넷매체는 5월 13일(수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

상표브로커, 특허 허위표시 꼼짝 마!

- 특허청 ‘상표브로커, 특허 허위표시 등 비정상적 특허·상표 관행

개선’, 정부 100대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선정 -

□ 특허청(청장 최동규)은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정부핵심

과제에 특허청 소관 ‘상표브로커, 특허 허위표시 등 비정상적

특허·상표 관행 개선’ 과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.

□ 이에 따라 특허청은 타인의 상표를 먼저 등록하여 선의의 상표

사용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표브로커 행위, 거절된 특허를

등록받은 것으로 표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·혼동을 일으키는

특허 허위표시 등 우리 주변의 비정상적 특허․상표 사용 관행을

정상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.

□ 최근 한류 열풍을 타고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 증가하고

있다. 하지만,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할수록 해외 상표

브로커의 상표선점 등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

있다. 중국 상해의 IP-DESK(해외지식재산센터)에 따르면, 한 중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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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체가 국내기업의 상표 125개를 대량으로 선출원하여 영세한

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좌절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처지에

놓이게 되었다. 이처럼 선의의 상표 사용자를 노리는 상표브로커로

인한 피해가 비단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고 중국 등 해외까지

넓어지면서, 해외 상표브로커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

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.

o 또한,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

하면서 온라인 쇼핑몰, 홈쇼핑 및 신문·잡지에서 허위 특허표시를

이용한 불법 광고 사례가 늘고 있다. 가령, ‘특허등록 ○○호’로

표시하고 은근슬쩍 출원번호를 기재하거나, 출원 후 거절되었으나

특허등록이 된 것처럼 표시하는 등 다양한 허위표시 유형이

활개를 치고 있다. 이러한 특허 허위표시는 소비자로 하여금

제품의 품질을 오인·혼동하도록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

우려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.

o 특허청은 이러한 상황을 과제에 반영하여, 기존의 ’상표브로커 근절‘

과제에 ’해외 상표브로커로부터의 피해 예방‘, ’비정상적 특허 표시

관행 바로잡기‘를 포함시켜 과제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여 올해

부터 추진키로 했다.

□ 특허청 관계자는 “우리 사회에 공공연하게 나타나는 비정상적 특허·

상표 관행을 근절하여 국민들이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정상화

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□ 한편, 특허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식재산권 관련 비정상적

관행 및 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‘특허행정 제도개선

제안공모’를 실시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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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특허행정 제도개선 제안공모는 특허청 홈페이지(www.kipo.go.kr)를

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, 특허행정 제도개선 제안공모 중 ‘비정상의

정상화’ 부문에 접수된 제안은 향후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비정상의

정상화 특허청 자체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이다.

붙임 : 대표과제 상표브로커, 특허 허위표시 등 비정상적 특허 상표

관행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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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] 대표과제 상표브로커, 특허 허위표시 등 비정상적 특허 상표 관행 개선


